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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우: 이력이 흥미롭다.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고, 영화제작사에서 일하다가, 문지문화원 사이 
프로그래머를 거쳐 현재는 작가 활동을 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들이 작업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다.  
 
김지연: 어릴 때부터 영화를 보며 예술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래서 영화 쪽 일을 하기도 했고. 지금 다루고 
있는 매체는 사운드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소리 작업을 구상하고 
편집하는 방식도 영화적인 뭔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영상에서 다른 미디어로 바뀌게 된 건 큰 전환이었다. 
그럼에도 '영화적인 것'에 대한 자장은 남아있다. 
 
권순우: 전환점이 필드레코딩 작업 때부터인가? 
 
김지연: 그렇다. 물론 처음에는 소리들로 앨범을 만들거나, 전시를 하겠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획했다기보다는 직접 디바이스를 만들고 소리를 픽업하는 게 그저 재미있었다. 소리들에 
내러티브를 얹고, 또는 스틸사진과 같은 인상으로, 실험적인 방식으로 소리를 믹싱 하면서 차곡차곡 음원의 
형태를 만들게 된 것 같다.  
 
권순우: 녹음하는 도구를 직접 만드나? 
 
김지연: 그렇다. 만드는 디바이스에 따라 어떤 걸 듣고 녹음할지 대상이나 방법도 조금씩 달라진다.  
 
권순우: 어떻게 달라지나. 
 
김지연: 보통 '마이크'는 공기 입자의 진동을 기록하는 걸 말한다. 그러나 전자기장을 픽업하는 장치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일반적으로 소리라고 분류되지 않는 파동을 잡아내고 기록할 수 있다. 또 '쏠라셀(solar 
cell)'이라고 불리는 태양전지판을 픽업 장치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의 시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형광등의 
빠른 깜빡임을 시그널로 기록할 수 있고, 그걸 소리로 변환할 수 있다. 
 
빛의 변화와 같은 시각적인 움직임을 노이즈 같은 소리로 채집할 수 있게 된다. 딱딱한 고체에 붙여 진동을 
잡아내는 방식의 '피에조 픽업(piezo pick)'이라는 장치도 많이 쓴다. 그걸로 한강대교, 철로, 워터타워, 
와이어, 나뭇가지 같은 소리들을 수음했다.  
 
권순우: 해외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해외 사운드 아트씬과 연결고리가 있나. 
 
김지연: 기록 장비들이 간편해지면서, 소리라는 매체가 미술 쪽에서도 접근 가능한 소재가 됐다. 
2011­2012년 유럽에서 필드레코딩 관련 작업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당시에는 국내에 필드레코딩과 관련한 
리소스가 많이 없었다. 웹으로 서치를 많이 했다. 사운드캠프나 블로그에 꾸준히 작업을 올리면서 관심을 
공유하는 해외작가나 레지던스에서 연락이 왔고,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됐다. 



 
권순우: 작업 속 소리들이 꽤나 지시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를테면 이 소리는 빗소리고, 이 소리는 바람소리, 
라는 식으로, 픽업된 소리 자체의 맥락을 그대로 보존시키려는 인상을 받았다. 이는 소리를 시각화하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김지연: 나는 녹음 당시 현장 풍경을 전부 알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현장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 결국 녹음된 
소리만을 가지고 현장을 전달해야 한다. 녹음된 현장의 환경과 시간을 온전하게 들려주는 방법에 고민을 많이 
했다. 그걸 '음악'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건 재미가 없었다. 음악이란 장르에서 소리를 경험하는 방식은 꽤 
전통적이고, 다소 한정적이니까. 
 
미술의 영역에서 작동하거나 읽히게 된 것 같다.  지시적인 소리, 시각화하려는 소리 같다는 느낌은 아마도 
내가 소리를 대하는 태도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소리라는 재료가 그 자체로 읽혔으면 한다. 소리에 담으려는 
내러티브는 음악적이라기보다는 문학, 영화, 사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묘사적이고, 시적이고, 장면적인. 
 
권순우: 이번 전시 작업도 34분이라는 짧지 않은 러닝타임이지만, 최대한 타협해 나온 최소한의 길이감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단순한 장치를 통해 소리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었다.  
 
김지연: 음악을 할 땐 정작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 고민을 안 했는데, 전시를 하면서는 세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공간에 따로 방문해 음악을 듣는 전시라는 형식 자체가 특이점으로 작용되니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관객이 공간에서 작품과 대화를 하고, 어떤 걸 발견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 그런 걸 시도해보려고 고민하고 있다.  
 
권순우: 어떤 시도들을 할지 궁금해진다. 향후 계획은 어떤가.  
 
김지연: 올 2월 문래예술공장에서 MAP 프로젝트의 일환인 <Transparent Music 투명한 음악>을 연다. 
공연장 안과 밖, 현실 공간과 웹 공간을 넘나드는 독특한 세팅에서 음악이 연주되고 듣는 방식의 음악회다. 
5월에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친구들과 제주에서 프로젝트를 할 계획이다. 
 
Soundcamp(soundtent.org)라는 콜렉티브에서 매년 라이브 스트리밍 관련한 흥미로운 작업들을 해온 
친구들이다. 제주에서 함께 협업 중인 이강일(iiiigiy.tumblr.com)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일반 관객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룻밤 동안 캠핑을 하면서 삼십 분씩 여러 나라의 소리들을 듣는 이벤트다. 틈틈이 소리를 
관찰하고 기록, 공유하는 워크숍도 가져보려고 한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7867 
 


